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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R&D센터에 퍼진 하모니”…한미그룹, 릴레이 문화공연 열어


한미그룹, 팔탄·평택사업장 등에 이어 R&D센터 ‘예감 좋은 날’ 성료
클래식과 샹송 등 10곡 구성, 참여형 공연으로 동료 간 유대감 높여
[image: 의류, 여성, 사람, 인간의 얼굴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진> 한미약품 R&D센터에서 열린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 ‘오늘은 예(술)감(상) 좋은 날’ 공연에서 연구원들이 아카펠라 무대를 관람하며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5년 9월 12일) 한미그룹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R&D센터 연구원들의 창의적 영감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직 내 활기를 북돋우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경기도 동탄 한미약품 R&D센터에서 임직원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 ‘오늘은 예(술)감(상) 좋은 날’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한미 임직원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 직원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됐다.

한미사이언스는 그동안 팔탄 스마트플랜트와 평택 바이오플랜트 등 여러 사업장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 사업장 임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는 R&D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려 최인영 R&D센터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MTM’이 다채로운 클래식과 샹송 등 10곡을 선보이며, 신약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문화적 즐거움과 휴식의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공연은 각 곡마다 연구원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콘서트가 끝난 뒤 참여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연구원 95.1%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향후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역시 같은 비율로 집계됐다.

한미약품 R&D센터 이정화 연구원은 “연구에 몰입하다 보면 바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번 공연 덕분에 감성이 부드럽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아란 선임연구원은 “모든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해 주시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유머러스하게 진행해 주셔서 공연을 재미있게 즐겼다”고 말했다.

김정현 선임연구원은 “아카펠라 공연은 처음 접했는데 소리만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어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뜻깊은 추억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미그룹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팀워크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각기 다른 화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카펠라 공연처럼 신약개발 현장에서도 다방면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이 협업할 때 큰 시너지가 창출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고 서로의 협력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


■ 자료 문의 : 장진혁 과장 (02 41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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